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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의 시험
마가복음 1:12-13

오늘의 본문

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음열기와 찬양

추천 찬양: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지난 한 주간 가장 절박하게 다가왔던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묵상하기

1.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다만 절박하고 급박한 현실의 문제를 앞세워 "나중에 하라"고 유혹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리셨을 때 사탄은 '배고픔'이라는 급박한 결핍으로 유혹했지만, 주님은 떡보다 말씀이 우선임을 선포

하셨습니다. 거대한 빙산이 겉으로 부는 바람이 아닌 깊고 거대한 해류를 따라 움직이듯,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

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거대한 해류가 되는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2. 말씀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내 능력을 입증하라고 하거나, 사탄에게 절하여 은밀히 부귀영화를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그

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귀와 영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순

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스타일)입니다.

3. 말씀을 붙든 5만 번의 승리, 조지 뮬러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를 돌보며 매일같이 빵과 우유가 떨어지는 '집채만한 결핍과 파도'를 마주했지만, 그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하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비밀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5만 번 붙들고 인생을 맡긴 것에 있었습니다.

삶의 적용과 깊은 나눔



적용 질문 1

나는 나의 결핍과 배고픔(절박한 문제) 앞에 말씀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거대한 해류와 같은 말씀이 능력이 됨을 진심으

로 믿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2

나는 매일의 집채만한 시험과 유혹 앞에 나의 능력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철저한 순종)을

신뢰합니까?

합심기도 제목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눈앞의 결핍에 무너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내 능력을 증명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조지 뮬러처럼 5만 번의 기도로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